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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만든 AI 도구, 범정부 서비스로 
키운다… 행안부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 11월 11일까지 참가작 접수… 11월 25일(수) 고양 킨텍스 정부혁신박람회에서 결선 진행
- ‘AI 정부 실험실 챔피언십’ 및 ‘AI 미션 부문’ 등 3개 세션으로 진행
- 대통령상 등 총 23점 시상 및 수상작의 범정부적 공공재 제도화 추진

 공무원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AI) 도구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겨루고, 

우수작을 실제 행정 현장의 활용으로 이어가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참가작을 

11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결선은 11월 25일(수) 고양 킨텍스 정부

혁신박람회에서 열린다.

>> 실험에서 활용까지, 직접 개발 결과물을 실제 행정 현장으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형 코딩(바이브 코딩, Vibe Coding)*을 활용해 

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AI 정부 실험실 공공 저장소’에는 1,086개 과제가 등록됐고, 

2,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행

안부는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개인이 실험하고 기관이 운영하는’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전문적인 개발 지식이 없어도 일상 언어로 인공지능에 지시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

>> 해당 업무의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이 직접 만드는 인공지능(AI) 도구

 이번 챌린지 대회는 행정 현장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인공지

능(AI) 도구를 직접 개발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회는 ‘AI 정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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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 챔피언십’, ‘AI 미션 부문’과 ‘독자 AI 에이전트 부문’ 세 세션으로 진

행된다.

 ‘AI 정부 실험실 챔피언십’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행정 업무 효율화, 

사회문제 해결 등 공공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AI) 도구

를 출품할 수 있으며, 결과물 형태에도 제한이 없다.

 ‘AI 미션 부문’은 실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도구를 목표로, 정해진 3개 과

제 ▲업무바통(인수인계) ▲서무비서 ▲규정 제·개정 에이전트 중 하나를 

골라 도구를 개발하게 된다.

 ‘독자 AI 에이전트 부문’은 행정안전부 업무망에 서비스되는 국산 독자 

AI를 활용해, 코딩 없이 프롬프트만으로 업무용 에이전트를 만들어 겨룬

다.

>> 11월 11일까지 접수, 대통령상 등 총 23점 시상

 참가 대상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며, 예선을 통과한 

팀은 11월 25일 결선에서 직접 개발한 도구를 발표하고 시연한다.

 시상 규모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총 23점이며, 

총상금은 1,720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공무원의 창의적 실

험을 범정부적 공공재로 제도화하여, 관료적 관성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부실 책임자 과  장 정준우 (044-205-2281)

공공인공지능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홍성수 (044-205-2291)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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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6년 공공AI 대전환 챌린지 포스터

 


